
문화매일신문

광명소방서, 세대공감 '通하는 소방서, 變하는 소방서' 추진
세대 간 공존과 공유를 위한 자리 마련으로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에 앞장서

[문화매일신문=권동일 기자] 광명소방서는 12일 ‘通하는 소방서, 變하는 소방서’를 추진하여 세대 

간 소통·공감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.

이는 수직적 조직문화를 탈피하고 한 시대를 공유하고 있는 세대 간 특성을 서로 이해하기 위한 자리

로, 이런 자리를 통하여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조직 내 갈등요소는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

대할 수 있다.

주요 테마로는 ▲업사이클 유리공예 체험 및 전시장 견학 ▲어색한 분위기를 깨도록 도와주는 ICE 

기사입력시간 : 2024/04/12 [16:12:00] 권동일 기자

▲ 광명소방서, 세대공감 '通하는 소방서, 變하는 소방서'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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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REAKING 활동 ▲요즘세대의 지식을 전수하는 ‘리버스 멘토링’ ▲소풍을 가듯 가볍게 자연을 즐기

는 캠크닉(캠핑+피크닉) 등 알찬 구성을 자랑했다.

박평재 소방서장은 “수직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소통·공감을 자리로 젊은 세대의 다양한 생

각과 의견을 듣게 됐다.”면서 “이런 의견들을 수렴하여 우리 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양질의 소방서

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에 힘쓰겠다.”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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